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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라인 

면접을 보기 위해 서울로 상경한 시골 소녀 정아는 시간이 남아 식당으로 들어가는데 그 곳에서 

자신의 신발을 잃어버린다. 

 
 

주제 

신발은 때로 존재를 나타내는 의(衣)가 된다. 구두는 깔끔하고 멋있는 사람으로서의 인상을 어필

하기 위해 신는다. 하지만 옷과 구두는 자신을 나타내는 일종의 수단일 뿐, 진정 중요한 것은 ‘나

‘ 라는 자신 그 자체이다. 

 

 

캐릭터 

정아 : 지방에 살며 서울에 있는 회사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인물. 매번 낙방하는 취업 준비에

도 밝은모습을 잃지 않으려 한다. 

정아의 부(父) 

식당 아주머니 

 
 

시나리오 

S#1 버스터미널, 버스 안 

 

검은색 정장, 흰 셔츠, 깨끗하게 닦은 구두, 한껏 깔끔하게 입은 채로 배낭을 멘 정아. 버스에 올

라탄다. 창가 자리에 홀로 앉아 긴장과 설렘이 있는 표정으로 밖을 바라본다. 캘린더를 열어 면접 

시간, 면접 준비물 등을 재차 확인한다. 

 
 
 

S#2 정아의 집 

 

현관에 앉아 물티슈로 구두의 먼지를 닦아내고 있는 정아. 흰 티에 편한 차림의 아빠가 옆에 다

가와 앉는다. 현관 옆에 있는 서랍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찾는다. 구두약을 꺼내어 현란한 솜씨

로 구두를 닦는다. 불을 붙여 닦기도 하고 침을 뱉으며 닦기도 한다. 

  

아빠 : 줘 봐. 아빠가 기가 맥히게 닦아줄게. 

 

현란한 솜씨로 구두를 닦는다. 침을 뱉으며 물광을 낸다. 

 

정아 : 아이 참. 아빠! 뭐하는 거야. 내가 한다니까. 



아빠 : 기다려봐. 

 

뺏으려는 정아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아빠. 

 

(위의 대사는 정아의 Nar과 오버랩 된다.) 

 

정아(N) : 올 해로 세 번째 가는 서울이다. 드라이크리닝을 세번 맡겼고, 구두는 집에서 세번이나 

광을 냈다. 구두를 닦을 때면 아빠는 군대 얘기를 꺼내며 불광이며 물광 내는 법들을 알려줬다. 

광은 자존심이라나 뭐라나. 매번 똑같이 듣는 얘기들이 질리긴 해도 전문가는 전문가다. 반짝이는 

구두를 신으니 음.. 자존심이 사는 것 같달까. 

 
 
 

S#3 서울의 어느 거리 

 

아침 일찍부터 나와 집에서 한 끼도 못먹은 정아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린다. 

 

서울에 도착하고 시계를 보니 11시이다. 시간이 남아 한 식당에 들어간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식당. 어지럽게 놓인 신발들 사이로 정아는 구두를 벗어 한쪽 구석에 가지런히 놓는다.  

 
 
 

[타이틀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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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 식당 

 

식당의 신발장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쪼그려 앉은 정아. 정아가 고개를 들어 바라본 곳에는 웬 

낡은 성인 남자 운동화가 놓여있다. 시선을 돌려 벽면을 바라본다. 벽면에는 문구가 써있다. 

 

[주의!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음] 

 

정아 : (울먹이는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로)내 구두.. 

 

한숨을 쉬며 다시 고개를 박는다. 식당 주인도 그녀의 모습이 썩 안쓰러워 보였는지 슬리퍼나 주

방화라도 빌려줄지 물어본다.  

 

식당주인 : 아가씨, 우리가 쓰는 슬리퍼나 주방화라도 줄까? 

 

괜찮다며 고개를 젓는 정아. 손목을 들어 시계를 본다. 시간을 보니 면접까지 시간이 얼마 남아있

지 않다. 한 켤레 남은 운동화라도 신고 갈까 하여 그것을 들어본다. 코앞으로 갖다 대니 냄새가 

고약하여 구역질을 한다. 울상을 짓는다. 뒷 공간이 한참이나 남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식당 밖을 

나선다. 

 



정아 : 안녕히계세요.. 

 
 
 

S#5 회사 복도 

 

면접 장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정아. 정아의 이름이 불린다. 화면에서는 문을 열고 면접장 안으

로 들어가는 정아의 발을 비춘다. 문이 닫힌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당차게 자기소개를 하

는 정아의 목소리가 문 밖으로 들린다.(F.O) 

 

정아 :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에서 올라온 김정아라고 합니다! 

 
 
 

S#6 서울의 어느 거리 

 

(F.I)훌렁이는 신발을 신고 터벅터벅 걷는 정아. 아무 표정 없이 걷다가 멈춰서서 자신의 발을 바

라본다. 디자인으로나 사이즈로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운동화가 원망스럽다. 신발을 벗어 던지며 

분풀이를 해보지만 맨 발로는 다닐 수 없어 신발을 다시 주워 신는다. 

 

정아(N) : 문을 열고 처음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일제히 내 발을 쳐다봤다. 다행인건지 이 언밸런

스한 복장에 대해 누구도 물어보진 않았다.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하지만.. 아.. 

 

(육성으로) 망했어.. 완전. 

 

문자 알람이 울린다. 핸드폰을 꺼내어 확인하려던 찰나 바로 앞에서 한 남자가 넘어진다. 남자의 

발 밑으로 끊어진 슬리퍼가 보인다. 정아는 남자에게 괜찮느냐 묻고 남자는 일어선다. 끊어진 한

쪽 슬리퍼를 손에 들고, 한쪽은 맨 발인채 다시 걸어가는 남자. 

 

정아 : 괜찮으세요? 

남자 : 아.. 예.. (혼잣말로)아 쪽팔려. 

 

뒤늦게 문자 알림을 확인한다. 몇 시간 전 보았던 면접의 최종 합격 문자다. 정아는 숨 막힐 듯한 

기쁨에 사로잡힌다. 터덜터덜 걸어가는 남자에게로 뛰어가 자신의 신발을 벗어준다.  

 

정아 : 이거 신으세요! 

남자 : 예? 

정아 : 전 괜찮아요! 

 

그리고선 맨발로 날아갈 듯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발박수도 치며 달려간다. 노을이 예쁘게 저물고 

영화는 끝이 난다. 

 
 
 
Epilogue 
 



신발을 건네받은 남자의 모습. 양 손에 정아가 건넨 신발을 들고 있다. 코 앞으로 갖다 대자 구역

질을 한다. 남은 한쪽 슬리퍼를 마저 벗고 운동화로 갈아 신는다. 

 

끝. 


